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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석유화학 현상유지도 다행?
여수상의, 4Q 기업경기 전망 3Q와 비슷 … 가동률-생산량 낮아질 듯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입주한 석유화학기업들의 경기가 4/4분기에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

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최근 여수산업단지의 종업원 15명 이상 석유화학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

분기 기업경기 전망 실사지수(BSI)는 97로 2/4분기 87에 비해 다소 호전됐다

그러나 석유화학기업들은 전반적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악화 또는 감소할 것이라 응답해 

4/4분기에도 석유화학기업의 체감경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수지역 석유화학산업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안정한 국제정서와 국제유가 인상

이 맞물리면서 원재료 구입가격이 상승했고 미국, 동남아 등 주요 수출국가의 경기 침체로 대외여건이 악화돼 

수출은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내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내수판매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동종기업 간 경쟁 심화로 제품 판매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감소해 제품 재고가 늘어나면서 가동률과 생산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감소하고 자금 사정도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여수 석유화학기업 경기전망(2003.4Q)

구  분
2002.3Q 실적
(전분기대비)

2003.4Q 전망
(전분기전망대비)

2003.4Q 전망
(전년동기대비)

전반적 경기 93 97 100

대외여건 93 100 93

대내여건 97 93 93

생산설비 가동률 113 93 97

생산량 수준 117 90 120

내  수 100 93 103

수  출 104 89 107

제품 판매가격 103 93 110

제품 재고 87 97 90

원재료 구입가격 83 77 70

경상이익 103 73 93

자금사정 103 90 107

설비투자 97 123 110

고  용  110 103 97

다만, 4/4분기 중 국내경기가 회복되면서 대내여건이 나아질 것이며, 설비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여수지역 석유화학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수치상으로는 약간 호전될 것으로 조사됐으나 

조사대상 석유화학기업 관계자 대부분이 경기가 완전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

했다.

이에 따라 무리한 투자와 과잉생산보다는 새로운 제품이나 수추시장 다변화, 물류비용 절감에 힘써 가격경

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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